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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당연함’에 대한 재조명
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 살림과 생활세계의 변천

 왕 지에원（王傑文）

중국전매대학

 ( 번역 : 이종미 )  

 
잘 아는 것이 꼭 잘 아는 것은 아니다

― 헤겔
 
표제에 보이는 ‘고층공동주택’은 “특정 토지 위에 계획적으로 집단 건조하고 , 층을 쌓는 방식의 입체적 구성을 

하여 , 여러 가정이 공공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층 고층 주택이다 . 단독주택과 비교하여 공동주택의 특징은 
입체적 다층 구성 , 단원（單元）식 조합 , 집약형 배열 , 고용적율 등이며 , 그것이 보급된 것은 공업화와 도시화 
발전의 결과다 .”1

이론적 층위인 건축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, 고층공동주택의 생활세계는 최소한 주택 자체의 주거용 설계와 
주택이 위치한 자연 ·인문 환경에 대한 주택단지 계획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. 우선 전자의 건축 설계 
층위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구분되며 , 후자의 단지 계획 층위에서는 자연 환경（일조 , 통풍 , 녹지 , 
수자원 , 소음） , 사회 환경（도로 교통 , 폐기물 보관 및 운송시설 , 파이프 ·전선 ·케이블 등의 배치） , 인문 
환경（오락 여가 , 체육 단련 , 문화 교육）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 . 건축의 설계와 계획은 통일성과 표준성을 갖추고 
있으며 , 거주 주체는 추상적인 ‘인간’으로 취급된다 . 
그러나 실천적 층위 곧 대중 일상생활 연구（신 민속학）의 관점에서 보면 , 사회집단의 주거양식과 생활방식은 
언제나 그 역사적 , 정치적 , 문화적 자취를 남기고 , 특정 시대의 풍속 습관과 소비 관념 및 생활 형태를 구현한다 . 
고층공동주택의 생활세계에서는 주택용 설계와 주택단지 계획이 사람들의 주거양식과 생활방식을 만들어낸다 . 
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‘자연적으로’ 형성된 생활방식을 내면화하는데 , 이를 통해 주거양식과 거기서 
만들어진 정신적 결과물은 ‘관습’이 된다 . 아울러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전승되어 온 문화 전통의 도움을 
받으면서도 반성적 , 창조적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방식을 창조하고 생활 패턴의 규제를 타파하면서 , 모종의 
‘신생활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간다 . 그런 점에서 ‘규정’과 ‘창조’는 줄곧 일상생활에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
있겠다 . 

21세기에 들어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성과가 보편화된 결과 글로벌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. 오늘날 세계의 
모든 집단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기회와 편리한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새로운 성과들을 누릴 수 있게 
되었다 . 한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거양식의 변천 속도도 그만큼 빨라졌다 .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적 주거문화를 
계승하는 동시에 , 대량의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, 또 타국의 주거문화에서 유입된 요소들을 
수용한다 . 포스트모던의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집단의 주거양식은 동질화와 차별화라는 모순의 두 양상을 
포함한 채 이전에 없었던 다양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.  
도시 주거문화의 ‘내폭 (implosion)’은 도시 주민에게 다원화된 가치의 창출과 함께 다양한 생활에 대한 

선택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. 이는 “인류의 주거를 평등하게 하고 그 거주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.”2
는 

유엔의 목표에 부합한다 . 그러나 각기 다른 집단이 계승하고 내면화한 역사적 , 문화적 자원이 다르고 그들이 
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, 경제적 제약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, 그 주거양식의 선택과 창조는 그들이 처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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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와 현실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. 집단이 내면화한 문화 전통은 유형 , 무형의 방식으로 현대 주거양식 
속에 녹아들어 ,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방식을 형성한다 .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 전통과 그것이 
만들어내는 특정 집단의 사유방식 및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.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, 이 글에서는 
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역사적 관점에서 거주 공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. 
특히 국가 정책 및 문화 전통의 제약과 지역 주민의 창조성 사이에 보이는 상호작용을 주목할 것이다 .  

 

1.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발전
 
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발전사는 국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전개되었다 . 신 중국의 성립에서부터 

1980년대까지 중국에 사는 일반 서민의 주택생활 수준은 매우 낮았다 . ‘거주할 수 있는’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
근근이 유지되었다 . 1980년대 중 ·후반에 들어 베이징 시에 현대적 의미의 고층공동주택이 출현했는데 , 그것이 
반（半） 매매용 주택이나 매매용 주택의 형태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베이징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
1990년 이후의 일이다 . 이러한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 발전의 역사는 대체로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다 . 

 

（1） 수면공간으로서의 주택 단계 

제 1단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으로부터 1978년 문화대혁명이 끝날 때까지로 , ‘수면형 주택 발전 
단계’로 부를 수 있다 . 중국은 이 시기에 건국 초기의 경제회복기로부터 제 1차 5개년 계획 실행 , 대약진운동과 
인민공사의 설립 , 문화대혁명을 차례대로 경험했다 . 약 30년 동안 펼쳐진 이 전국 규모의 정치운동은 국가 경제의 
정상적 발전을 단절시켰다 . 중앙정부는 의식개혁 차원에서 ‘선 생산 후 생활’의 구호를 제창하고 ‘저임금 , 
저소비’ 정책을 펼쳤다 . 전체 국민 경제에서 주택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. 신 중국의 복지제도 
아래서 주택은 이른바 ‘분배성 품목’에 해당되었고 , 국가는 각기 다른 물품에 각기 다른 주택 표준을 제정한 후 
총괄적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. 당시 “주거지역의 각종 기초 설비와 공용 설비 규모는 작았고 , 수량도 
적었으며 , 수준도 낮았다 . 도시 기능과 시민 생활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저 수준이었다 .”3 비록 현대적 의미에서 
고층공동주택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, 보통의 ‘공동주택’은 이미 이때부터 존재했다 .

 
베이징시 공동주택 유형과 양식 : 제 1단계 1949-1978）

시기 국가주택 정책 방향 공동주택 건축설계 공동주택 단지계획 문제점

1949-1957

（국민경제회복과 제 1차 5 개년

계획）

고 누적 저 소비 , 선 생산 

후 생활 , 분배제 , 거주 

가능

복지형 주택 배분 , 소련 모델과 

표준

각 기업 단위의 분산 건설 , 업

무단위가 경제단위이자 생활단

위

 단일 행렬식 배치 

바둑판식 배치

지나치게 낮은 표준 , 평가표준의 

주거면적 계수화 . 공공주방 , 공동

화장실 , 거실 및 수납공간 불비 , 

비좁고 막힌 공간 ,  개인 사생활 

노출 , 주택 기능 유형의 불분명

1958-1965

（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 시기）

건설비 감축 , 원가 절감 합리적 세대 분할 및 공간 분

배 , 소규모 면적의 주택 발전

각 기업 단위별 분산 건설 저 품질 저 표준 , 설비 부족

1966-1976

（문화대혁명 시기）

절약이 바로 혁명이다 . 

모든 것의 표준을 낮춰라

작은 사각형 거실 출현 각 기업 단위별 분산 건설 1인당 주거 면적이 최저점인 3.6

㎡까지 내려감

 전체적으로 보면 , 제 1단계의 공동주택은 주로 ‘수면의 공간’으로 정의되어 1인당 주거 면적이 최저 기준에 
가까웠다 .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 , 곧 프라이버시의 보호나 
평화적인 생존권 , 행복 추구권 등과 같은 것이 무시되었다 . 그리하여 여러 세대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단칸방에서 
생활해야 했으며 , 그 방은 침실을 비롯한 거실 , 수납실 , 식당 , 응접실 , 작업실 등 일체의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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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여러 가족들이 동일한 주택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매우 보편적이었으며 , ‘공간 절약’의 논리를 바탕으로 
주방과 화장실은 복도의 공용 통로에 집중 배치되었다 . 제 1단계의 ‘공동주택’은 산업단체별 부대설비였기 
때문에 이웃이 모두 동료였고 서로 간의 연락도 그만큼 활발했다 .

  

（2） 기거공간으로서의 주택 단계

제 2단계는 1978년 개혁개방에서 1990년까지로 ‘기거형 주택 발전 단계’라고 부를 수 있다 . 이 시기 베이징 
시는 고층공동주택 건설의 이념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. 1985년 이후에는 고층공동주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기 
시작했다 .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계획경제 정책을 대체하면서 초기 단계의 성과를 보였고 , 베이징 시 부동산 
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. 국가가 노동자의 사적 소유권과 그 확장을 장려했고 , 재정과 관리 기구를 통해 
소비를 자극했다 . 그 결과 도시 주민의 소비 수준과 주택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다 . 반（半） 상품화 혹은 상품화된 
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. 그러나 베이징 시는 중국 공산당 , 정부 , 군대 수뇌기관의 소재지였던 
관계로 사회 상층인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의 소유 및 점유 관계 또한 복잡했다 . 따라서 베이징 시 
주택제도의 개혁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고 , 1992년에 이르러서야 ‘베이징 시 주택제도 개혁 
실시 방안’이 공포되었다 . 

 
베이징 시 공동주택 유형과 양식 : 제 2단계（1978-1990）

시기 국가 주택정책 방향 공동주택건축설계 공동주택주거단지 계획 문제점

1978-1990

（개혁개방 정책의

 확정）

경제개발 중심의  도시

건설 및  국민경제 부문 

비율에 따른 조정 발전

반 상품 주택 체제 , 한 대문에 한 

세대 , 주택면적 확대

각 기업 단위별 분산 건설 고표준 주택의 대량 시공으로  고

비용 유발

1980-1990

（개혁개방 초기）

도시 주택제도 개혁 주택 거주성 , 가분성 , 안정성

의  표준화（구조재 방면과 설계 

방면）

정부기관의 부동산시장 집중 관

리와 총체적 통계 및 감시의 종합

개발 정책 

편리한 가전사용과 편리한 주택

공간사용 사이의 모순

 
20세기의 중 ·후반에 들어서면서 현대화된 가정용 전기제품（텔레비전 , 냉장고 , 선풍기 , 세탁기 , 에어컨 

등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. 이러한 전기제품의 출현은 주택 사용 공간의 확장 및 보조 공간의 
증가를 필요로 했다 . 이로 인해 고층공동주택의 건축설계는 새로운 추세에 맞춰 조정되었다 . 한편으로는 가정용 
전기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고 ,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전체 공간배치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
주택 내부공간의 기능이 전문화 , 다원화（휴식 , 모임 , 오락 , 학습 , 업무 , 손님 접대 등）되었다 . 당시 중국 
가정에서 일기 시작한 소형화 추세와 결합되어 주택의 실내 구조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시작했지만 , 이런 변화는 
여전히 이상적이고도 관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실천이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.

  

 （3） 소강상태의 주택 발전 단계

제 3단계는 199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, ‘소강형 주택발전 단계’라고 부를 수 있다 . 정부가 
발표한 ‘소강（小康） 주거 표준’4

에 따르면 , ‘사람 중심’의 기조를 유지하되 편리성 , 안락성과 조화가 그 
조건으로 제시되었다 .5 국민 주택의 상품화 과정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, 각기 다른 부대시설과 기능의 주택 
지구가 마련되어 보다 완전한 형태의 등급을 형성했다 .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구매 능력과 수요에 따라 각기 
다른 유형 , 등급의 주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. 따라서 이제 주택 지구 유형은 사회적 계층의 분할을 
반영하게 되었다 .    
현대적 의미의 고층공동주택이 베이징에 우뚝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. 일반 대중에게 고층공동주택이 하나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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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념으로 내면화되었는데 , 그런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고층공동주택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. （부록1 
참조）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현대 부동산 회사 , 도처에 편재하는 대중 매체 ,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 주거정책 
등이 현대 대중의 ‘당연’한 주택 관념을 공동으로 만들어냈다 . 즉 ① 주택은 기본적으로 고층공동주택을 
가리킨다 . ② 한 채의 주택은 명확한 경계（예컨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구체적인 면적）가 그어진 분리 
독립 세대 6

다 . ③ 주택은 그 내부에 최소한 독립된 침실 , 주방 , 식당 , 화장실 , 거실 , 저장실 등의 기본 공간을 
포함한다 . ④ 주택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, 주민은 전유부분의 유형 , 표준 , 규격 , 배치방식 등을 
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. ⑤ 주택 설계와 주택 단지의 부대시설 , 지역사회 환경 건설에는 빛 , 소리 , 열 , 기후 , 
급수 , 난방 , 통풍 , 교통 , 녹지 , 구매 , 여가오락 , 주차 등이 포함된다 .  
주택설계의 차원에서 , 고층공동주택 내부의 각 공간과 그 구체적 기능이 고려되었고 , 각 공간들 간의 관계도 
조정되었다 . 예컨대 , 세대 내 공용 공간은 일반적으로 문 가까운 곳에 설치되었고 , 방은 안쪽에 , 주방과 욕실은 
실내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배치되었다 . 전반적으로 주거용 설계는 “공（公） 사（私）의 분리 , 식사와 
취침의 분리 , 거주생활과 수면의 분리 , 청결과 불결의 분리”의 방향으로 발전했다 . 이는 , 고층공동주택 설계 
이념 중 ‘문명 규범’이 보통사람들의 습관이 되었고 , 또 그것이 일상사로 여겨지는 ‘주거문화’의 일부가 
되었음을 의미한다 . 
한편 , 베이징 주민의 빈부격차가 확연히 벌어지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, 부유한 중 고급 소비층의 기호를 
충족시키기 위해 고층공동주택의 실내 공간을 한층 더 세련되고 완성도 있게 배치하기 시작했다 . 고급 
주택에는 위에서 서술한 주요 공간 이외에도 객실 , 아이 방 , 서재 , 체력 단련실 , 가사도우미방 , 드레스룸 등이 
부설되어 있는데 , 이런 공간은 더욱 더 세련되고 안락하며 , 편리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. 그 주택단지를 둘러싼 
자연 ·사회 ·인문 환경 역시도 더 안락하고 편리하게 발전했다 . 

베이징시 도농 결합 지대 공동주택 유형과 양식 : 제 3단계（1985-2010）

시기 국가 주택정책 방향 공동주택 건축설계 공동주택 주거지역 계획 문제점

1990-1997 주택상품화 정책의 발전 확립 , 국가 고층공동주택 

발전방향 확정

 세대별 공간의 유연한 배치 : 

판식（板式）, 탑식（塔式）, 

정자형（井字型）, 나비형

인정미가 넘치는 생활세계

전체적 , 조합형의 지역사회 이

념

고층공동주택（50%이상）

과 전통건축의 격차

1997-2010 국가의 ‘소강형 도농주택주거표준’ 의 공포 , 고층

공동주택의 증량형 발전 경제적용주택（1998）

과 저가임대주택（2001）, 가격과 면적을 제한한 

매매용 주택（2007 분양주택） 정책

주거안정 프로젝트

과학기술화 , 지능화 , 집약화 , 발전 중소형 보장형 

주택 , 모든 사람이 적당한 주택소유

주택면적 하한선 제한과 기본

생활 수준을 보장 , 주택 유형

의 다원화 , 대상이 있는 부동

산 개발 항목 . 주택 과학기술

의 대 발전

다원화되고 , 다양한 취향의 주

택유형과 주거단지 이념 , 

 화별장 , 유휴공실 , 토지 사재

기 증가 . 

좁은 공간 대가족 거주 현상 , 

주택가격 폭등 ,  환경악화 , 난

개발 , 사회적 불평등

 

 
그러나 주택의 상품화 이후 , 베이징 시（전 중국에 이르기까지）의 고급 고층공동주택에도 여러 문제들이 
나타나기 시작했다 . 예를 들면 주택 내부 구조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졌고 , 많은 주택이 사재기의 대상이 
되었으며 , 전국 단위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. 중 ·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력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, 사회 전체가 
불공정（부록 2, 3 참조）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.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자 중국정부는 주거보장 시스템 7

을 
확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중이다 .  
정리하면 , 베이징 시 주택 건설의 역사에서 표준적 의미의 고층공동주택은 최근 20여년（1990-2014） 
사이에 출현한 신형 주거양식이다 .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시공된 고층공동주택은 표준화된 
건축모델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, 주택 기능과 주거 환경의 표준이 너무 낮았고 , 현대 과학기술 제품의 폭발적 

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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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을 경험하게 되자 그 설계 이념은 심각하게 뒤처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. 1990년대 말 이후 , 베이징의 부동산 
개발회사는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건축 이념 8

을 참고하기 시작했고 , 보다 주거 친화적이고 , 인간 중심적인 
일군의 고층공동주택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. 주민의 기본적인 생리적 수요를 해결하고 , 주택의 다양성 , 안락성 , 
지능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낮은 주거환경의 표준을 극복하는 대 발전을 이룩했다 .  

  그런 점에서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생활세계는 사회 ·경제 발전의 과정 속에서 부단히 형성되고 구성되어 
온 것이다 .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 , 무엇이 고층공동주택인지에 대해 어떤 ‘당연함’이나 ‘이러저러하다’고 
일관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.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（특히 계층과 연령으로 구분하면） , 
고층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생활세계는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는다 . 그런 점에서 ‘신 민속학’은 ‘사회 기초’9

의 
연관성을 세심하게 참고하면서 ‘일상생활에서 당연시되는 것’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. 

 

2.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내적 생활방식
 
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베이징 시의 고층공동주택은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 중국 경제개혁의 영향을 
받으면서 출현했다 . 그리고 고층공동주택 자체도 복지주택 , 반 매매용 주택（경제적용 주택 , 저가 임대주택 , 
가격과 면적 제한 주택 , 재건축 주택 등） , 순 매매용 주택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. 이러한 주택 유형은 국가가 각기 
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시행한 주택정책과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, 주거 집단의 신분 , 주택 단지의 
환경 , 생활방식과도 상관이 있다 . 현재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유형은 베이징 시정부가 1994년에 반포한 
‘삼개사건（三改四建）’ 주택제도 개혁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.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. 
주택건설 투자와 관련해서 국가와 직장단위가 전담하던 체제에서 국가 , 직장단위 , 개인 등 삼자가 합리적으로 
부담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. 각 단위에서 담당하던 주택 건설 , 분배 , 수리 , 관리 체계가 전문화된 운영 체계로 
바뀌었다 . 주택의 현물복지 분배 방식이 노동에 따른 화폐임금 분배 방식으로 바뀌었다 . 중 ·저소득층 가정을 
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성격의 경제적용 주택 제공 체제와 고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매매용 주택 공급 체제가 
완비되었다 . 주택기금 제도도 설립했다 . 주택금융과 주택보험을 발전시켜 정책성과 상품성이 공존하는 주택대출 
체계를 확립했다 . 규범화된 부동산 거래시장을 마련하고 사회화된 건물수리 및 관리 시장을 발전시켰다 .10  
바꿔 말하면 ,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역사에서 초창기 입주자는 아마도 ‘복지주택’의 방식으로 입주했을 

것이다 . 1990년대 전후의 입주자는 ‘반 매매용 주택’의 방식으로 입주했을 것이며 , 21세기의 거주자는 ‘순 
매매용 주택’의 방식으로 입주했을 것이다 . 다른 유형의 고층공동주택에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 거주하는바 , 
예컨대 현재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집단은 대부분 나이가 70세에 이른 퇴직자들이다 . 그들의 임금 수준이 
낮은 만큼 그들이 거주하는 고층공동주택은 그 건축 년대가 오래되고 , 설계 이념 또한 낡았으며 , 사회 환경도 
낙후되었다 . 서로 다른 유형의 고층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집단은 생활방식 또한 서로 다르다 . 반 매매용 
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집단은 대부분이 막 직장에 진입한 재직 직원이다 . 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
있으며 , 저축은 적을지라도 생활 취향이 현대화된 편이어서 주택의 현대화 설비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높다 . 
매매용 주택의 거주 집단은 곧 퇴직하는 직원이나 상당한 저축이 있는 중산층으로 , 그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
소비능력과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다 .
고층공동주택으로 들어가 주민의 ‘일상생활’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었다 . 우선 비교적 짧은 시간 
내에 대도시 주민들의 신임을 얻고 , 또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 받아야 비로소 방문취재와 조사가 
가능하기 때문이다 . 설령 고층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민속학자에게 자신들의 삶의 보금자리에 들어가 조사하는 
것을 승낙한다 하여도 , 민속학자가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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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를 진솔한 그들의 ‘일상생활’이라고 할 수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. 뿐만 아니라 , 현대 민속학이 대도시 
고층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그 문제의식과 연구방법 두 차원에서 아직 탐색과 시도 
단계에 머물러 있다 . 그렇기에 경험적 관찰과 탐방을 위해 개념 및 분석도구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, 
이는 확실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.  
베이징 시의 고층공동주택 중에 복지주택과 반 매매용 주택의 대부분은 제 5순환도로 외곽의 ‘도농 
결합부’ 지대에 있다 . 이 고층공동주택은 1990 년대에 세워졌는데 주민은 대부분 ‘ 재건축 주택 
세대（回遷戶）’（고층공동주택이 점유한 토지에 원래 주거하던 농민들）였고 , 그 외 일부는 국영기업단위의 
퇴직자였다 . 그리고 주민 대부분이 1990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사람들이었다 . 이 고층공동주택은 주로 탑 모양의 
고층건물이고 일부는 반로우（板樓） 형태였으며 , 특정 구역에 소속되어 집중 관리되고 있었다 .  
이하에서 언급할 30세대의 주택은 각각 베이징 시 차오양 구（朝陽區） , 까오뻬이띠엔 향（高碑店鄕） , 
싼지엔팡 향（三間房鄕）과 또우꺼쭈앙 향（豆各莊鄕）의 다섯 개 구역에 속해 있다 . 그중 19세대의 주민은 
재건축 세대에 속하고 11세대 주민은 국영기업단위의 퇴직자에 속했다 . 그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지구에 
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었는데 , 그 지구 직원（그녀들은 필자의 학생과 친구임）에 대한 신임을 바탕으로 
필자의 조사와 탐방을 허락했다 . （부록 4 참조）
고층공동주택에서 주민 생활세계의 진열과 배치가 이미 일상생활의 터전을 구성했고 , 동시에 일상 생활세계 그 

자체였다 . 모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층공동주택의 일상생활 공간은 주거용 설계와 주택단지 계획의 두 가지 
측면을 포함하는데 , 이러한 물리적 설비는 대개 ‘정해진 것’이므로 주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극히 
제한적이다 . 이는 복지주택과 반 매매용 주택이 매매용 주택과 구별되는 첫 번째의 중요한 특징이다 . 
예를 들면 , 1990년대 중반 베이징 시 차오양 구 동쪽 제 5순환로 외곽에 위치한 탑식 고층공동주택은 모두 

18층 이상에 두 대의 엘리베이터나 세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건물이다 . 각 층은 8-12세대의 주택으로 
다양하며 , 대부분의 가구가 방 두 칸에 거실 , 주방 , 화장실이 딸려 있는 구조였다 . 탑식 고층공동주택의 장점은 
대량의 공간을 집약하여 더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. 그러나 결점도 매우 분명했는데 , 주택들 중 약 
4분의 3이 채광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. 
주택 내부도 설계 및 건축에 있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. 다만 ,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명확히 
구분되지 않았는데 , 전유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거주자가 주택 공간을 임의적으로 설계할 여지가 
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. 그것들은 모두 이미 만들어져 주어진 것으로 , 주민들은 이를 ‘당연한 것’으로 
받아들였다 . 그러나 ‘이미 만들어져 주어진’ 공간은 결코 고정되어 변치 않는 것이 아니었다 . 주민들은 상당히 
자유롭고도 예술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을 설계했다 .11 딱딱하고 일률적인 건축 설계에 대해 주민의 ‘능동성’은 
주로 다음의 측면에서 실현되었다 .    

 

（1） 주택 내부공사

주민들이 통일된 주택 배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, 개별 세대의 특수 상황에 따라 기존에 배치된 내부 
공간이 조정되었다 . 예컨대 주민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던 전유부분의 특정 공간을 다시 구조변경 했다 . 
어떤 곳은 방 한 칸을 막아 두 칸으로 했고 , 어떤 곳은 거실에서 작은 방을 분할했으며 , 어떤 곳은 주택 설계에 
없던 구석에 수납공간을 설치하기도 했다 . 이런 모든 구조 변경은 기본적으로 실용적 목적에서 나왔다 . 실용적 
목적이란 주택 내부의 기능 측면을 한층 더 고려했다는 뜻이다 . 대부분의 주택은 침실 , 거실 , 주방 , 화장실 등 네 
가지 커다란 기능 부분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안락하고 편리한 현대화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
수 없었다 . 특히 식당 , 수납공간 , 드레스룸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야기했으므로 , 주민들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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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있는 기능 공간을 나누어 그들만의 기능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. 
  다른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칸막이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.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역을 나누는 

것은 확실히 필요했다 . 그들이 절충한 방법은 동일한 기능 부분을 관념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었다 . 예를 들면 
그들은 거실의 특정 구석에서만 식사를 하고 또 다른 구석에는 잡다한 물건들을 쌓아두었다 . 즉 , 실제로 다른 
공간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의 관념 속에서는 기능 구역이 엄연히 존재했다 .  
주택 기간시설（물 , 전기 , 가스배선）의 개조는 주택 내부공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안이다 . 주택 설계와 

건축 당시에는 아직 시대의 발전 방향과 진보의 속도를 예측할 수 없었고 , 기초 설비 또한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를 
충족시킬 수 없었다 . 예를 들면 , 당시의 주택은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지 않았고 , 유선 텔레비전 선로도 눈에 
보이도록 불합리하게 설치되었다 . 게다가 탑식 고층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. 
그러나 전체 설비 및 설치가 불합리했기 때문에 많은 주택의 겨울철 실내 온도가 기준에 못 미쳤다 . 대부분의 
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난방 시설을 교체했는데 , 물론 최근 시공된 고층공동주택에서는 이 시설이 전유부분으로 
이전되었으므로 주민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.  

90년대에 입주한 베이징 시의 고층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내장공사를 거친 것이었다 . 거실 , 침실의 
바닥은 60㎠의 사각형 타일이 깔렸고 , 주방과 욕실은 20× 40㎝의 직사각형 타일보드가 깔려 있었다 . 그러나 
주민들은 이를 목재나 다른 재질의 바닥 , 혹은 다른 스타일의 보드타일로 교체했다 . 원래 있던 창문을 바꾸기도 
했으며 , 벽에 석회를 칠하고 , 노출된 파이프를 대리석이나 목재로 싸서 ‘확 달라진 면모’를 보여주려고 애썼다 . 
중국의 ‘새 집’이란 되도록 모든 것이 ‘새로운 것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. 

 

（2） 주택 내부 단장

주택의 내부 단장은 주민의 자유 의지가 집중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. 경험적 관찰에 의하면 , 베이징 시 
고층공동주택의 내부 단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었다 .

  
① 가구배치

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주택 자체만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. 가구도 새로운 것이 가장 좋다 . 새 
집을 위해 길이를 재고 새 가구를 짜는 것은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 주민의 습관이어서 주택과 가구는 대부분 
‘동갑’이다 . 그 주택에서 주택보다 더 오래된 가구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, 오랜 가구가 버려지는 
중요한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다 . 첫째 , 고층공동주택의 공간 길이에 맞지 않는다 . 둘째 , 현대 주택의 
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. 셋째 , 비실용적이다 . 여기에 예외는 없다 . 다만 , 옛 집에서 가져온 등받이 없는 낮은 
걸상 , 여주인이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온 옛날 궤짝은 여전히 그 주인이 간작하고 있다 . 
주택의 배치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가구를 짜고 주민들의 개인적 기호와 재력에 맞춰 특정한 색깔과 재질의 

가구를 선택하는 것은 이곳의 유행이다 . 주택의 바닥과 벽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하고 , 각 가정의 
분위기를 반영하는 가구를 조합하여 배치한다 . 대부분의 주택 방에는 2인용이나 1인용 침대 , 커다란 옷장과 침대 
머리맡 수납장이 딸려 있고 , 주방에는 찬장이 놓여 있으며 , 거실에는 ‘L’자형의 소파와 티 테이블이 놓여있다 . 
그 건너편에는 예외 없이 걸이형 혹은 탁자형 액정 평면 텔레비전이 있다 . 그리고 식탁도 거실에 배치되는 가구 중 
하나다 . 
최신의 현대화된 가구를 배치하는 것도 유행이다 . 물론 고풍의 가구를 배치하는 것은 더 고차원의 시대적 

유행이며 , 특수한 취향과 신분을 과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. 많은 세대주들은 자기 집에 새로 들여놓은 앤틱 
가구나 공예품 때문에 매우 우쭐해 한다 . 따라서 오랜 가구를 버리는 것은 조사대상 주민들이 ‘고가구’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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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아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라 , 그 고가구가 보존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. 주방의 배치도 
고층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. 

 
②가전 배치

기본적으로 각 세대의 텔레비전은 거실에 놓인다 . 텔레비전 시청은 한 가족이 저녁 식사 후 함께 앉아서 교류하고 
소통할 기회를 준다 .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가정은 방에 추가적으로 텔레비전을 설치했다 .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
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고 가족 구성원들이 동시에 다른 채널을 시청해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
되었다 .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와 휴대폰의 보급으로 인해 텔레비전 시청이 중 ·노년층의 반복적 일상이 된 반면 , 
젊은이들은 주로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정보와 오락을 얻는다 . 컴퓨터（특히 평면 텔레비전）가 보급되었을 당시 , 
주택에는 전문적인 업무공간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이나 거실에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동시에 두는 것이 
일반적이었다 . 따라서 그 방이나 거실은 휴식 , 오락 , 업무 , 손님 접대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임시적으로 겸비하는 
공간이 되었다 .  
이곳에서는 세탁기와 냉장고의 사용도 매우 보편적이다 . 그러나 그것들의 위치가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, 
대부분의 조사 대상 주택 중 세탁기와 냉장고를 배치하는 고정된 공간을 설계한 곳은 없었다 . 일부 주민은 세탁기를 
주방에 두었지만 , 그보다 많은 주민들이 세탁기를 욕실에 두었다 . 일부 주민은 냉장고를 주방에 두었고 다른 
주민들은 거실에 두었다 . 
최근 몇 년 동안 , 상술한 가전제품의 교체 속도는 가히 놀랄 만하다 . 그 기능과 설치는 정밀화 , 민첩화 , 
대중화의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했다 . 그에 비해 조사대상인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경우 텔레비전은 모두 
교체했지만（사용수명 때문은 아니지만） , 세탁기와 냉장고는 아무도 교체하지 않았다
그 원인을 따져보면 이렇다 . 거실에 거는 텔레비전은 세대주의 ‘얼굴’과도 같아서 , 대형 슬림형 액정 
텔레비전은 이 가정의 체면을 세워주는 가구가 된다 . 게다가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시청 오락의 향유는 세대주의 
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. 반대로 , 세탁기는 대부분 매우 오래되었는데 , 그것도 진열품의 일종으로서만 
의미를 갖고 있었다 . 차라리 손세탁을 할지언정 세탁기 작동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. 그들은 번거로움을 
싫어하고 , 물과 전기의 낭비를 꺼리며 , 게다가 손세탁의 효과를 더 신뢰했다 . 커다란 세탁물이 있는 경우를 
제외하면 세탁기가 일 년 내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. 냉장고도 대부분 구식이었는데 , 세대주들은 그런 
것을 개의치 않았다 . 그들에게 냉장고는 냉장보관 기능만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. 
이러한 전기제품 이외에도 , 최근 들어 핫플레이트 쿡탑（電磁爐） , 전자레인지 , 난방기 , 전기밥솥 , 정수기 , 
가습기 , 공기청정기 등 각종 크고 작은 가정용 전기제품이 일반 가정에 등장했다 .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전기제품을 
모두 합당한 위치에 배치하지는 않았다 . 거의 모든 가정이 자신들의 공간 조건과 개인 습관에 따라 임의대로 이 
가전제품들을 두었다 . 다만 꼭 짚고 넘어갈 것은 , 본 조사 대상인 공동주택의 집주인들에게 이 가전제품들은 
실용적 기능을 담당하는 제품이라기보다 오히려 장식적 기능을 가진 가구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. 그 제품들의 
존재는 집주인으로 하여금 이런 물건을 ‘가졌다’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지 , 이런 물건이 ‘필요하다’는 것을 
의미하지는 않았다 . 더 정확히 말하면 , 그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도 그들은 이 물건들을 거의 한 번도 사용하지 
않았다 .  
흥미로운 현상은 거의 모든 가정에 에어컨이 있지만 동시에 선풍기도 있었다 . 그러나 삼복더위에도 많은 가정의 

에어컨은 여전히 에어컨 덮개로 꼭꼭 덮여 있었고 , 세대주는 선풍기만 사용하지 에어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. 
수많은 중 ·노년층은 습관이 안 되었다거나 에어컨의 찬바람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. 많은 가정에서 에어컨은 결코 
실용적 기능을 갖지 못한 ‘진열품’일 뿐이었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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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인테리어 소품

가구와 가전 이외에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생활 취향을 더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항목은 가정 
장식품이다 . 여기서 말하는 ‘가정 장식품’이란 , 주택의 내벽 , 가구 , 가전에 걸고 부착하는 작은 장식품을 
가리킨다 . 주민들은 의도적으로 공간을 남겨 이들 장식품을 전시했는데 , 이것들은 주민 개인의 신분을 가늠할 
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. 예를 들면 , 몇몇 주민들은 거실이나 방에 일부러 벽장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방법으로 
수집한 술병 , 신상（神像） , 로봇 피규어 , 무협서적 , 개인 트로피 , 테마 공예품 , 호두 한 쌍 등을 진열했다 . 
이는 집주인（특히 남자주인）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이는 공간으로 , 그 가정에서 가장 ‘신성한’ 
공간이기도 하다 . 남자 주인이 이 특별한 공간을 자신의 지위를 전시하는 데 활용하는 것처럼 여주인들은 , 자신이 
수놓은 십자수 수예품을 거실이나 방에 걸어 놓는 것을 좋아했다 . 결혼사진 , 가족사진 , 아이들의 사진 , 기타 집에 
적합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라도 진열하는 것을 좋아했다 . 만약 집에 어린 아이라도 있다면 , 방안의 어느 한 
구석에는 그（그녀）들의 손에 닿을 만한 위치에 붙이는 종이나 어지럽게 낙서한 종이들이 어김없이 붙어 있다 . 
가정 장식품에는 가장의 신앙을 담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. 모든 가정에서는 설 명절 기간에 춘련（春聯）을 
붙이는데 , 어떤 가정에서는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 관우 , 재신（財神） , 미륵 , 백문대선（白門大仙） , 심지어 
마오쩌뚱（毛澤東）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. 또 1년 중 특별한 기간을 정해 집 한 구석에 조상의 영령을 모시고 , 
풍수 관념에 따른 가구 배치와 장식품 진열에 공을 들이기도 한다 . 도교를 신봉하는 가정에서는 부적을 붙이고 , 
인터넷에서 성물을 구매하여 자신만의 ‘신비 신앙’ 부호를 만들기도 한다 .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공동주택에서는 
그 부호가 깨져 있는 경우도 많아 , 그것이 이미 사소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 .

 
④ 기타 물건

중국인들은 ‘쌓아두기’를 좋아한다 . 사용한 옛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. 이런 경향은 앞의 
내용과 일견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. 새 집으로 이사할 때는 항상 완전히 새로운 것에 온 힘을 
기울인다 . ‘완전히 새롭다’는 것은 새로운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. 새로운 기운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
‘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.’는 춘절 기간 동안 중국인들이 갖는 심리 상태와 유사하다 . 일종의 무속적인 
심리 상태라 할 수 있다 . 
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‘쌓아두기’를 좋아한다 . 시간이 갈수록 옛 물건들이 쌓여가고 , 주택의 제한된 
공간은 이 물건들을 수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. 결국 이 물건들은 기존의 수납공간을 벗어나 다른 기능 공간으로 
침투하기 일쑤다 . 그 결과는 “주택 내부공간의 기능 혼잡”이다 . 거실 , 방 , 베란다가 예외 없이 수납공간（이 
주택들은 애초 수납공간이 설계되지 않았다）의 기능을 대신한다 . 우리는 모든 주택의 베란다에 잡다한 물건들이 
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아야 했다 . 여주인이 돌보지 못한 화분 , 아이가 쓰다 버린 장난감 , 남자 주인이 늘 찾아 
헤매는 공구들 . 게다가 냉장고에는 언제 넣어두었는지 모를 오래된 식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, 옷장에는 다시는 
입지 않을 예전 옷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. ‘쌓아두기’ 습관은 어느 가정에서나 확인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.  
여주인들은 주택 설계의 불합리와 ‘쌓아두기’ 습관의 희생양이다 . 만일 그녀가 가정용품을 쉽사리 버린다면 , 

그녀는 ‘집안 살림을 못한다’는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. ‘살다보면 언젠가는 이 잡동사니들을 다시 쓸지도 
모르는데 그때는 그것을 어디 가서 다시 찾겠는가 ?’라는 것이다 . 따라서 살림을 잘하고 검소한 여주인이라면 
불시의 필요에 대비해서 이 물건들을 마땅히 다 보존해야 한다 . 
그러나 그 반대로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 집안이 쓰레기장으로 변한다면 , 그 또한 ‘칠칠맞고 게으르다’는 
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. 친지나 친구라도 방문해서 이 더럽고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기라도 한다면 남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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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인으로서는 ‘매우 창피한 일’이기 때문이다 . 자연히 그의 사회적 위신은 떨어질 것이다 . 주택의 이런 모습과 
여주인의 ‘부덕（婦德）’을 연결시키는 일이 매우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, 주민들의 일상적 대화 속에서 매우 
흔하게 거론되는 일이다 .

 
⑤ 가정 애완동물

주민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. 비록 주택 내부에 애완동물을 위해 미리 마련된 
공간이 없어도 말이다 . 고양이 , 개와 새（비둘기 , 구관조 , 앵무새） , 이 세 가지 동물이 그들이 주로 키우는 
애완동물이다 .  
애완동물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. 주민들은 그들의 

애완동물에게 애칭을 지어주고 ,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내어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가 산책시킨다 . 그런 점에서 
애완동물은 주민의 일상과 휴식시간을 조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. 애완견의 생활습관에 맞춰 대소변을 가리기 
위해 새벽부터 잠옷을 입고 나와 애완견을 산책시키는가 하면 , 여기저기서 그들의 애칭을 부르는 소리가 주택 
단지 내의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. 주인들은 심지어 애완동물들 간의 교류를 위해 그들 간의 교류를 발전시키기도 
한다 . 그러나 그들은 주택단지 관리자가 실직할 정도로 공중도덕 관념이 부족하다 . 애완동물의 대소변은 단지 내 
어디서나 눈에 띠었고 , 주차된 자동차가 애완견의 소변에 젖어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. 
베이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. 특히 새를 기른다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

일일 뿐만 아니라 , 새장을 들고 새를 산책시키는 것이 ‘베이징 토박이’라는 하나의 신분 상징이 되기도 한다 . 
새장을 들고 나온 베이징 토박이들은 공원에 함께 모여 새 기르는 경험을 교류하면서 ,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
형성한다 .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대부분 가정 내부에 한정되는 매우 개인적인 일인 반면 , 비둘기를 키우는 것은 
이웃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. 물론 호루라기를 꼬리에 맨 비둘기가 그 소리를 내면서 공중을 나는 모습이 
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. 

 

（3） 주택단지 내 생활

각 주택을 걸어 나오면 , 복도 , 각 동 건물 , 건물 사이의 통로 , 단지 내 작은 광장과 크고 작은 상점들이 모두 
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구성한다 . 이 공간은 주민들의 공공 공간이기도 하다 .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, 모든 
주민은 단지 내 공공사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. 그러나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. 주민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, 
그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,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지 내 생활건설에 참여하는 모습과 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. 
그들은 ‘공공’의 것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고 , 당연히 멀찌감치 몸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. 
우선 그들은 이웃 관념이 희박하다 . 이웃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도 모르는 이들이 허다했다 . 한 층마다 

8~10세대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알지 못했고 교류할 기회도 전혀 없었다 . 물론 입주하기 이전부터 
서로 알고 지낸 같은 회사의 동료나 동향민이 있기는 했지만 , 그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졌다 . 
다음 , 일반 주민과 단지 내 부동산 관리회사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다 .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, 이 회사는 

기업주위원회의 외주를 받아 단지 내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.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공공사업에 
참여하려는 의식이 희박했고 , 이 회사는 ‘종이 크면 주인을 깔본다’는 말이 있듯이 주택단지 내 일상생활의 
‘관리자’（공공사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）가 되었다 . 이를테면 , 이 회사는 주차구역을 조정한다든지 , 
개인이 임의로 임시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, 행상인들이 불법수입을 취한다든지 할 때 ,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위생 
청결 , 소음 , 공공 설비의 수리 등 모든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. 그리하여 단지 내 벽에는 작은 광고들이 
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, 통로 입구의 쓰레기는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다 .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단지 내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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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아다녔고 , 주민들의 차가 공공 통로에 세워진 경우도 다반사였다 . 주민들이 ‘이상한 일을 만나도 조금도 놀라지 
않는다’고 말할 만큼 이런 일은 그들의 ‘일상’이 되어버렸다 . 
셋째 , 주민과 단지 지원센터 사이의 관계는 가까우면서도 멀었다 . 지원센터는 주민의 자치조직에 속하고 그 

조직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선출로 뽑힌 사람들이다 . 그러나 그 업무는 정부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들 중 
일부는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. 결국 이 센터는 사업 단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자의 사회 
서비스 센터가 되었다 .  이론적으로 말하면 서비스는 지원센터의 책임에 속하는바 , 이 센터는 주택단지 주민들 
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인간관계를 촉진하며 , 생활환경 및 생활 분쟁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기구다 . 그러나 
그 일상 업무는 정부의 필요에 더 집중했다 . 이를테면 위생체육 , 교육 과학 보급 , 가족계획 업무 등 정부가 위탁한 
사무 관리와 특별한 입찰 등 상관 업무를 전담했다 . 정무 정보 , 대민봉사 정보 등 자문 봉사를 제공했고 , 문화 오락 
등의 서비스 , 주민의 자조 ·협동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.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
대다수가 중 ·노년층이었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일은 문화 오락 활동이었다 . 반면에 청 ·장년층이 이 센터와 
관련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.
넷째 , 단지들 사이의 공공장소（상점 , 거리 , 광장 , 큰길 , 인도 등）에서 시민들의 공공의식은 더욱 희박하다 . 
일례로 , 베이징 시에서는 일몰 후나 일출 전 중 ·노년층 여성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‘광장춤’을 춘다 . 요란한 
음악과 시끄러운 소리는 주민들（특히 출근 , 등교하는 사람들）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. 그러나 이 
또한 주민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.  
요컨대 , 근 20년에 걸쳐 벌어진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하이테크 제품의 신속한 보급 속에서 베이징 시 
고층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세계는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. 본 논문이 주목한 복리 주택과 반 매매 
주택에서 , 그 시대적 ·정치적 한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의 기본 틀로 작용했다 . 그리고 주민들은 과학기술 
문명의 글로벌화가 만들어내는 현실적 조건의 토대 위에서 , 과거로부터 계승한 문화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 
산물 , 다른 계층으로부터 가져온 문화 전통과 산물들을 모두 뒤섞어 자기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사용했고 , 그 
속에서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구축했다 .

 

3. ‘일상생활의 계몽’을 넘어서
 
쾨스트린은 “민속학이 지금까지 의문시하지 않았던 것과 당연시되는 영역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라면 , 우리는 
우리 자신을 배신할 준비를 해야 한다 . 민속학은 당연시되는 것을 주목하는 학문이기 때문 (Volkskunde is the 
discipline that brings the taken-for-granted into view)”12

이라고 말했다 . 그는 , 민속학이 당연시되는 
것을 철저히 변화시킨 방식은 그것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. 즉 , 일찍이 
옳았던 것을 더 이상 옳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. 이것이 바로 ‘생활’과 ‘민속’의 구별이다 . 
쾨스트린의 이러한 민속학 정의는 이와모토 미치야（岩本通彌）가 표방한 ‘현대 민속학’의 입장이기도 하다 . 

이와모토가 소개했듯이 이 현대적인 학문의 자리매김은 ‘팔켄슈타인 선언 (Falkenstein Formula)’13
에서 

시작되는데 , 이 ‘선언’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다음의 두 마디였다 . “
민속학은 주관과 객관 형식 속에서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분석한다（그 원인과 과정을 포함해서） . 그 목적은 
사회문화적 문제의 해결을 돕는 것에 있다 .”14

이 말은 헤르만 바우징거 (Herman Bausinger)가 강조했던 ‘일상생활의 계몽’을 의미한다 . 바우징거와 
그 학파의 해석에 따르면 , ‘계몽’이란 전통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지속하고 , 대중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
표면적인 규칙들을 직접 대면하고 재고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는 것이다 .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과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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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칙들은 이제까지 주목을 끌지 못했고 게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대상도 아니었다 . 베른하르트 (Bernhardt)는 
“이 강연과 논문들에 의거한 계몽 작업은 청중과 독자에게 보다 폭넓은 사회 ·문화를 소개함으로써 , 그들이 
사회 ·문화에 대해 사색하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도울 것이다 . 이것이야말로 계몽적인 일상생활의 지식이라고 할 수 
있다 .”15

고 논평했다 . 
독일민속학의 영향을 받은 이와모토 역시 일본민속학의 전통 속에서 현대 민속학의 범위를 새롭게 확정했다 . 

“우리들의 생활은 매일 전부 변화한다 . 당연한 일이나 주위의 자질구레한 물건조차 모두 그 내력이 있다（의의나 
기능의 변화 면에서） . 우리들 생활의 개선을 위해 , ‘난 알아 , 이것은 당연한 거야 '라는 인식에 정체되어 
사고를 멈춰버리면 안 되고 , 그 변화들에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 . 이것이 바로 민속학의 존재 의의와 기본 
이념이다 .”16

물론 바우징거가 말한 ‘계몽’은 주입을 위한 것도 아니고 , 민중을 경시해서 그들의 삶을 대충 훑어보는 
것도 아니다 . 오히려 그들이 잘 아는 일상 현상의 배후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 17

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
통찰하여 , 민중이 자각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반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. 이와모토도 이와 매우 유사한 
입장이다 . 
그러나 독일민속학은 , “바우징거 이후 두 세대를 거치면서 일상생활의 계몽에만 그치는 연구 경향에 대해 불만과 

우려를 표명했다 . 유럽 통합과 글로벌화 등 거시적인 사회발전 과정에 대한 이론과 개념들을 수용함으로써 시대와 
보조를 맞춰야 한다 .”고 강조했다 .18 확실히 전후 독일 민속학 , 특히 튀빙겐 (Tübingen)의 ‘경험문화연구소’는 
시대와 사회 변화를 따라 끊임없이 자기발명과 자기혁신을 거듭했다 . 

 ‘일상생활 연구’에 대해 대해 말하자면 , 세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성과들이 
제시되었다 . 곧 앙리 르페브르 (Henri Lefebvre)의 ‘일상생활 비판’ , 아그네스 헬러 (Agnes Heller)의 
‘일상생활의 철학적 분석’ ,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자 , 게오르그 짐멜 (Georg Simmel), 발터 벤야민 (Walter 
Benjamin),  상황주의 인터내셔널의 기 드보르 (Guy Debord), 라울 바네겜 (Raoul Vaneigem)의 ‘일상생활의 
혁명’ 연구 , 미셸 드 세르토 (Michel de Certeau)의  ‘일상생활의 실천’ 연구 ,  노베르트 엘리아스 (Norbert 
Elias)의 ‘일상생활 비평’ , 미학자들의 ‘일상생활의 심미화’ 연구 19 등이 그것이다 . 과연 민속학은 이러한 
학문적 맥락 속에 어떻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, 어떻게 민속학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기여할 것인가 ?20 ‘계몽’의 
입장보다 진일보한 민속학의 성찰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? 타 문화의 민속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‘계몽’의 태도 
이외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? 

 

4. 덧붙이는 말
 
본 논문은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생활세계와 생활 스타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 내 ·외부에서 벌어지는 
일상생활의 ‘정지상태 화면’만을 주목했다 . 게다가 주택 내부의 배치와 장식 , 단지 생활의 일반적 측면 등 
주민들이 봐주기를 희망하는 화면만 주목했다 . 따라서 주민의 구체적인 ‘실천’은 고려하지 않았다 . 주택 설계와 
단지구획 설계 자체가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환경이고 , 일상생활 자체가 민속을 ‘표현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, 
본 논문은 주민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재료들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표현하는지 주목하지 않았다 . 그러나 ‘실천’ 
논리가 주민들의 일상생활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하다 .21 
이를테면 , 우리는 고층주택 안의 가구나 가전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겨우 알아냈지만 , 그것들이 어떻게 

사용되는지 모른다 . 많은 가정에 다기능 전자동 세탁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버튼을 다루는지 
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. 사실 많은 주민들은 그 버튼 중 일부만 다룰 줄 알고 , 다른 많은 기능 버튼들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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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당연함’에 대한 재조명（왕）

이제껏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.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용 방법이 설명서에 쓰여 있지만 , 대부분의 
주민들은 그 사용 방법을 정확히 몰랐다 . 심지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식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도 발견했다 . 
많은 주민들이 식탁이 아닌 테이블에서 식사했다 . 확실히 ‘일상’은 이런 실천 속에서 더 많이 구현되었다 . 
주지하다시피 포스트모던 사회의 핵심적 특징은 고도의 ‘자기성찰성 self-refexivity）’에 있다 . 대중매체가 

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오고 , 하이테크 제품이 보편적으로 침투한 상황에서 , 글로벌한 이동의 간편화와 가속화는 
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다원화된 참고사항을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. 예컨대 , 중국에서 
8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이들은 사회 엘리트 ,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대중매체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무엇이 
이상적인 주택인지 잘 알고 있으며 , 고층공동주택이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
일정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. 
이런 상황에서 현대 민속학이 주목하는 ‘당연함’은 점점 더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개념이 되었다 . 현대사회 
집단의 이질화는 갈수록 뚜렷해졌는데 , 가령 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는 ‘당연한’ 일이 아들에게는 ‘이상한’ 일이 
되기에 이르렀다 .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다 . 또 글로벌화한 주택단지 내에서는 어떤 ‘당연함’이 당연한 
게 아니고 오히려 ‘당연함’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일반적 지식으로서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갈지도 
모르겠다 .  이처럼 보편적인 ‘당연함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, 현대 민속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방식이 
만들어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. 즉 , 일상생활의 ‘사회적 토대’와 그 토대 위에서 
일상생활이 ‘드러나는 양상’의 본질을 포착해야 한다 .     
현대 도시민중의 일상생활이 부단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‘마땅히 그래야 하는’ 이상적 생활세계가 과연 
존재하는 것일까 ? 현대 민속학자는 단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‘일상’의 형성 과정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? 물론 
그래서는 안 되고 , 또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. 그러나 만일 하나의 ‘마땅히 그래야 하는’ 이상적인 생활세계가 
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면 , ‘실제로 그러한’ 생활세계는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가득 찬 공간으로 재현될 
것이고 , 따라서 민속학은 그 일생생활을 ‘혁명’ , ‘비판’ 할 만한 합리성과 합법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.  
이를테면 , 중국의 주민들은 쓰레기를 과학적으로 분리수거하려는 의식이 없다 .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는 

음식 쓰레기가 가장 많은데 , 보통 주방에는 하나의 쓰레기통만 구비되어 있어서 음식 쓰레기도 다른 쓰레기와 
구분되지 않은 채 거기 버려진다 . 이 쓰레기는 곧장 단지 내 하나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. 신형 단지 중에는 
분리수거함이 구비된 곳도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는다 . 중국의 현대 민속학자들에 대해 
말하자면 , 그들이 이러한 일상적 행위를 ‘이치상 당연하다’고 간주하고 캐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. 오히려 
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한 가장 선진적인 국가인 일본의 일상생활과 그 습관을 이해하고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. 
이는 엘리트가 아닌 민중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현대 민속학자가 중국 민중들의 일상생활을 ‘비판하고 개혁하는’ 
임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.     
 

注
1） 胡惠琴， 「集合住宅的理論探索」 ， 『建築學報』 ，2004년 제10기，13쪽.

2） 국제연합 , ｢人居宣言Ⅱ . 1996. 원문에는 “사람들은 적당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,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주거 지역을 지
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.”고 보인다 . 

3） 熊燕， 「中國城市集合住宅類型學硏究（1949-2008）:以北京市集合住宅類型爲例」 ，華中科技大學博士學位論文 ,1쪽 . 

4） 소강（小康） 주거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, 주택은 5가지 기본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. 양호한 주거성 , 안락성 , 안전성 , 내구성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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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의 내구성 , 방수 , 방충 등을 포함하며 , 경제성은 사용연한 비용의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다 . （앞의 논문 , 67~68쪽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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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）  2000 年小康型城鄕住宅科技産業工程城市示範小區規劃設計導則，住宅科技，1997년 제 3기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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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京規劃建設』，2008년 제 9기 , 61쪽 .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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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san-Rokem.. Blackwell Publishing Ltd. pp.13-39.

10）  北京市人民政府貫徹國務院關於深化城鎮住房制度改革決定的通知 , 1994년 12월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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력했다 .（Herman Bausinger, 앞의 책，2014，101쪽 참조 ; Hermann Bausinger, “Media, technology and daily life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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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） ‘실천 , 역사 , 문화와 권력’이 어떻게 1970년대 국제적 학술 사조의 키워드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Sherry B.Ortner, Anthro-
pology and Social Theory : Culture, Power, and the Acting Subject,  Duke University Press, Durham and London, 2006. pp. 
1-18 참조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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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당연함’에 대한 재조명（왕）

항목  　 　　 종류 1 2 3 4

주택형

면적별 기준 (㎡ )

사용면적 42~48 53~60 64~71 75~90

건축면적 55~65 70~80 85~95 100~120

기능공간

사용면적

기준 (㎡ )

거실 18~25

큰방 12~14

2인 침실 12~14

1 인 침실 8~10

주방 6이상

식당 8이상

화장실 4~6（화장실 두 칸으로 증축조절가능）

현관 2~3

창고 2~4（붙박이장은 주거에 불산정）

작업실 6~8

시설배치기

준

주방

Ⅰ형
버너 (cooktop), 조리대 , 개수대 , 붙박이장 , 냉장고자리 , 주방환기구（환기구연장길이≮

2700mm）

Ⅱ형
버너 (cooktop), 조리대 ,개수대 ,거치대 ,붙박이장 ,냉장고자리 ,주방환기구（환기구연장길이≮

3000mm）

화장실
Ⅰ형 샤워기 ,세면대 ,좌변기 ,거울욕실장 ,세탁기자리 ,환기구

Ⅱ형 욕조（1.5m） 및 샤워기 ,세면화장대 ,화장거울 , 세탁기자리 ,좌변기（1~2대）,기계식 환기구

설비기준

전기설비

전력사용량 월 80~200 KW.h

부하 1560~4000W （대형 면적은 6000KW까지 증가 가능）

전력계 5（20）A~10（40）A

콘센트

큰거실 2~3세트

작은 거실 2세트

주방 3세트

화장실 3세트

텔레비전단자 거실 침실에 각 한 개

전화 1~2대

에어컨 선 전용선 설치

급수설비 물사용량 사람 당 200~300리터• 온수기나 온수관리방식

난방통풍 방열기 냉방기（창밖 지정장소）

실내환경질

적기준

빛환경

채광 ≧ =1%（야외 하루 일광도와 실내 창으로부터 1m 높이의 자연광 비율）

조명 

거실 및 일반 활동구역30~70 lux

침실 ,학습 150~300 lux

침대옆 독서 75~150 lux

식당 , 주방 50~100 lux

화장실 20~50 lux

계단 15~30 lux

소음환경
공간방음 세대간 경계벽 ,층간바닥 ≧ 40~50 db
충격방음 층간바닥 ≤ 75~65 db

난방환경（기

후연동식）

겨울철
난방설비 구역 16~21℃

비난방설비구역 12~21℃

여름철 여름철 <28℃

부록1　 도시 시범단지 주택설계 권고기준

2000년 소강형 도농주택 과학기술산업 공사 도시 시범지역 계획설계 지침

（2000年小康型城鄉住宅科技產業工程城市示範小區規劃設計導則），（住宅科技 , 1997년，제3기, 25쪽）



일상과 문화　Vol.1（2015.3） 279

직업별
연도

증가면적
2000 2005

국가기관 , 당원조직 , 기업 , 사업단위경영자 25.28 31.59 6.41

전문기술자 24.00 29.21 5.21

사무직 및 관련종사자 22.77 27.25 4.48

상업 , 종업원 17.55 20.25 2.70

농업 , 임업 , 목축 , 어업 , 수리업생산종사자 23.75 26.93 3.18

생산 , 운수설비종사자 및 관련종사자 20.12 21.91 1.79

기타업종 22.36 26.10 3.74

부록3：2000-2005년 세대주의 직업별로 본 베이징시의 1인당 건축면적（단위: 

㎡）（중국국가 통계국,「2005년 전국 1% 인구추출 조사」）

부록2: 2000~2005년 베이징시 1인당 주택 건축면적 변동현황（%）

 근거자료: 2005년 인구1% 표본 추출조사 


